
성 명

한글
(한자, 예명) 곽의진 지역 진도

사 진

분 야 문학 출생
~사망 1947~2014

개요 소설가, 시인, 수필가

연보

§ 1947년 5월 27일 진도군 군래면 분토리에서 출생
§ 1983년 단국대 국어국문학과 졸업
§ 1983년 단국대학교 졸업 후 ‘월간문학’ 신인상 공모에 굴렁쇠 굴리기‘ 당선으로 등단
§ 1998년 한국소설 문학상
§ 2006년 전라남도 문화상
§ 2014년 고혈압으로 사망

생애 
및 

활동

전라남도 진도군 군내면 분토리 출생이며 목포중앙여자중학교 재학중 아버지의 파산
으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홍제동으로 이사하여 학창시절을 보냈다. 1983년 단국대학
교 국어국문학과와 1985년 단국대학교 대학원을 졸업했으며 1983년 단국대학교 졸업 
후, ‘월간문학’ 신인상 공모에 ‘굴렁쇠 굴리기’가 당선되어 등단했다. 
창작집 ‘비야비야’, ‘남겨진 계절’, ‘얼음을 깨는 사람들’을 출간하고 1990년 전남 매일
에 장편소설 ‘부활의 춤’을 연재해 작품성을 인정받으며 1995년 전라남도 진도군 지
산면 와우리에 귀향하여 집필실에 ‘자운토방’이라는 이름을 붙이고 작가 활동을 계속
해 왔다. 
1996년 1월부터 1997년 12월까지 만 2년 동안 문화일보에 ‘꿈이로다 화연일세’를 연
재했다. 이 작품은 남종문인화 산실인 ‘운림산방’을 중심으로 조선조 말 대화가 소치의 
생애와 예술을 그린 소설로, 전남 전통 문화와 선비 정신을 중앙에 알렸다는 평을 받
았다.
동포문학상, 한국소설문학상, 전남문화상을 수상한바 있으며, 사)삼별초역사문화연구
위원회 이사장으로 진도 역사 알리기에 힘을 쓴 동시에 작품 활동을 꾸준히 했었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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